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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 유사경유 전국서 “활개”
석유관리원, 착색제 뺀 등유 섞어 유통 … 무더기 적발

특정 성분을 뺀 등유를 경유에 섞은 새로운 수법의 유사경유가 전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.

석유관리원은 최근 한 달간 등유를 섞은 유사경유를 검사할 때 쉽게 검출되는 등유의 성분인 착색제와 식

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와 섞은 제품을 판매한 제조자와 공급 대리점, 주유소 등 5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.

유사경유는 수도권을 비롯해 호남, 영남 등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는 자동차용 경유와 구분하기 위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착색제와

식별제를 첨가하게 돼 있다.

석유관리원 관계자는 “착색제와 식별제는 기초검사 단계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해당성분을 제거해 등유를 섞

은 새로운 수법”이라며 “정밀검사를 통해 신종 유사경유를 가려낼 수 있지만 전국에서 유통되는 만큼 소비자

가 주의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관리분석 시스템을 가동해 신종 유사경유 판매를 정밀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적발

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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